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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소로 확대해 2019년에는 군산 LNG 복합 2기에 최신 고효율 탈질

설비를 설치했다.

그 결과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2015년 약 4만ｔ의 대기오염물질을 

배출했던 서부발전은 2019년 1만2천만t으로 약 70%를 감축했다. 4

년간 매년 국내 발전사 중 가장 큰 감축 성과를 거둔 것이다.

이는 전기 1KWh 당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량(g)인 배출원단위(g/

kWh)를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0.848g/kWh에서 2019년 0.267g/kWh

로 약 68.5% 개선한 것이다. 배출원단위는 낮을수록 오염물질 배출

량이 적다는 의미다. 2020년도 3분기 기준 배출원단위는 0.195g/

kWh로 2015년 대비 77% 개선하면서, 올해 역시 5년 연속 발전사 중 

최대 감축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서부발전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

축에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있다. 이에 힘입어 김병숙 서부발전 사

장은 최근 ‘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’ 환경경영 부문에서 3

년 연속 우수 CEO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.

김병숙 사장은 “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

속해서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도입해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

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해 

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기술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, 국민의 삶의 

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”고 말했다.  

한국서부발전(사장 김병숙)은 발전 분야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고, 

환경설비를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 위기에 

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. 특히 차별화된 기술 역량으로 국

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발전소를 구축, 환경경영 분야에서 구체적인 

성과를 내고 있다.

서부발전은 태안·평택·서인천·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총 1만1천

342㎿ 용량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고, 이는 국내 발전설비 용량

의 약 9%에 해당한다. 주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

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서고 

있다.

서부발전은 2016년부터 발전소의 운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중심으

로 전면 전환해 환경설비를 보강해왔다. 우수한 환경 기술을 도입

해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, 2030년까지 대기오

염물질을 2015년 대비 80%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.

석탄 화력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탈황·탈질·집진 설비 등 대기

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. 획기적인 

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사 최초로 우수 환경기술인 ‘사이클론 

탈황설비’를 태안 1∼4호기에 도입했다.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

지는 태안 5∼8호기에 최신 환경 기술을 접목해 대기오염물질 배

출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.

서부발전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LNG 복합, 중유화력 등 모든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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